
천리안 후속 위성의 주파수 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제20차 한 ․일 정부간 
위성망 조정회의」(9.3~7일, 제주)에서 현재 운용중인 천리안 위성을

대체할 정지궤도복합위성 주파수와 관련하여 기상, 해양, 환경 관측자료의 
전송에 주로 이용하는 주파수(2 GHz 이하 대역)의 공동 이용 방안에

한․일 양국이 사실상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정지궤도복합위성은 천리안 위성의 후속으로 2017년 경 발사 예정이며, 천리안

위성보다 대용량의 기상, 해양 및 환경 정보를 25배나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이번회의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주로 사용하는 주파수

(8, 18, 25 GHz 대역)의 간섭발생 가능성과 간섭량 등의 정보를 교환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향후 
양국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현재 위성방송에 이용하는 주파수보다 더 넓은 주파수를 사용

하여 HDTV보다 훨씬 고화질의 위성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조정 협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방송위성과 전파 간섭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에 의견이 접근하여 차세대 방송위성 주파수의 확보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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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의 오학태 전파환경안전

과장을 수석대표로 방송통신위원회, 합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KT, SKT, ART 등의 국내 위성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와 위성 보유 기관을 상대로 모두 57개 의제에 걸쳐 조정 협상에 
나섰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위성은 물론 앞

으로 발사할 위성의 안정적인 운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